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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언젠가부터 갑을관계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

다. 보통 계약서에서 주도권을 지닌 쪽을 ‘갑’, 반대쪽을 

‘을’이라고 기재함에서 유래합니다. 갑을관계 문화는 위아

래를 철저히 구분해, ‘갑’은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판단

되는 ‘을’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을’은 ‘갑’의 권위에 맹목적

으로 복종하고 맞춰야 한다는 문화입니다. ‘갑질’과 반대되

는 ‘을질’도 존재합니다. ‘을’이 상대적 약자임을 역이용하

여 ‘갑’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갑’을 곤경에 처하

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성경말씀에서 갑을

관계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1독서(에제 34,11-12.15-17)에서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

이의 시비를 가리겠다”(에제 34,17)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마태 

25,31-46)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

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

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

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마태 25,32-33)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이 축일을 기점으로 

전례력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회는 최후 심판에 관한 말

씀을 경청합니다. 최후 심판의 핵심은 양과 염소를 가르

는 기준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

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

태 25,40)와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를 기준으로 하느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따

라,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을’을 어떻게 대했느

냐에 따라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갑을관계로 따지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된 ‘을’로 사셨던 분입니다. 제2독서(1코린 15,20-26.28)에서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

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1코린 15,28)라고 바오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분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돌아가셨기에, 십자가 죽

음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세상에 밝혀주었습

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참된 ‘을’로 사셨던 그리스도

를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을’로 산다는 것은 자존

감을 떨어뜨립니다. ‘을’로 산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을’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을’로 산다는 것은 기쁨이며 희망

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갑’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을’로 살고 계십니까?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에 ‘빌라도 앞에선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바르셀로나 성가정성당의 영광의 파사드 문에 

새겨진 부조입니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 삶의 등불입니다. 김문숙 요셉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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